
대만의 섬유 수출 - 금년 1∼4월 실적  

금액 기준 여전히 감소 계속 

 

금년 들어 대만의 총 수출 실적을 보면 4월에는 13개월만에 작년 4월의 

실적을 0.3% 웃돌아 그동안 수출 부진을 보이던 것이 마침내 전년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5월에는 잠정집계에 의하면 작년 5월보다도 9%

가 증가하여 완전히 상승궤도에 오른 것 같다. 금년의 1∼5월 누계는 아직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3%를 밑돌고 있으나, 지금의 상승세로 보면 금년 하

반기의 무역수지는 완전히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4월 대만 섬유 수출 실적 

구  분 
금액 

(억불)

전년대비

(%) 

수량 

(만톤)

전년대비

(%) 

단 섬 유 2.9 7 31.8 21 

사    류 5.1 -5 32.7 15 

직 물 류 22.6 -16 56.9 -8 

의 료 품 3.9 -20 2.2 -13 

복식품류 1.7 -9 3.6 -16 

합    계 36.2 -14 127.1 3 

그런데 대만의 섬유수출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4월보다도 5천만불이 증가

하여 11억 4천만불의 실적을 보였으나 작년 5월과 비교하여 4.3%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섬유수출은 여름이 한가한 비수기로 되어있어 8월까지

는 크게 증가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대만 방척회(紡拓會) 자료에서 섬유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4월의 사류(絲類)

는 주로 중국 본토로 수출하는 가공사(加工絲 : textured yarn 필라멘트에 권축 

'捲縮' 등으로 신축성이나 부피를 크게 만든 실)의 수출이 호조를 보여 수량

으로는 작년 같은 달보다도 24%나 증가하였으나 수출 단가가 너무 떨어져 



금액으로는 작년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4월 누계로는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물류에서는 수량기준

으로는 4월의 실적이 작년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금년 기준으로는 단가가 

떨어져 있어 작년보다도 11% 줄었고 1∼4월 누계에서도 16%나 크게 밑돌고 

있다. 

기타의 의료품(衣料品)이나 복식품(服飾品)류들도 비중은 크지 않으나 수량

이나 금액이 모두 전년 실적을 밑돌고 있어 섬유수출의 1∼4월 누계를 보면 

수량으로는 단섬유나 사류의 증가로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도 3%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불황으로 인한 단가의 하락으로 수출금액은 작년보다도 약 

6억불이 부족한 36거 2천만불로 14%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대만의 총 수출액 중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9%이며, 무역 수지 면

에서는 금년 1∼4월의 섬유 수입 실적은 작년의 8억 3천만불 보다도 6천만

불이 감소된 7억 7천만불이었으며 섬유부문의 무역수지는 전년동기의 33억 

5천만불보다는 5억불이 감소된 28억 5천만불의 흑자를 보여, 여전히 대만에

서도 제일 가는 효자산업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